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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예

봉준호 감독(사진)이 올해 제72

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최고상인 

황금종려상을 품에 안으면서 마

침내 한국영화계 숙원이 풀렸다.

한국영화는 2000년 임권택 감

독의‘춘향뎐’으로 칸 영화제 경

쟁부문에 처음 진출한 이후 19년 

만에 최고상 트로피를 거머쥐었

다. 칸 영화제에서 본상을 받은 것

도 2010년 이창동 감독‘시’(각본

상) 이후 9년 만이다.

영화계는 이번 수상으로 봉준호 

감독이 세계적인 거장 감독으로 

인정받는 것은 물론 한국영화의 

국제적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.

한국영화는 그동안 칸 영화제에서 여러 차례 수상

작을 냈다. 2002년‘취화선’의 임권택 감독이 감독

상을, 2004년에는 박찬욱 감독의‘올드보이’가 심

사위원대상을 받았다. 2007년‘밀양’(이창동 감독)

의 배우 전도연이 여우주연상을 

품에 안았고 2009년‘박쥐’(박찬

욱)는 심사위원상, 2010년‘시’(이

창동)는 각본상을 각각 받았다.

봉 감독은 이번 수상으로 세계 

거장 감독 대열에 오르게 됐다. 켄 

로치, 마이클 무어, 라스 폰 트리

에, 쿠엔틴 타란티노, 로랑 캉테 

등이 역대 황금종려상 수상자들

이다. 

칸 영화제는 베네치아, 베를린영

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

꼽힌다.

당초 베네치아영화제에 대항하기 위해 1946년 출

범했으나, 지금은 3대 영화제 가운데 최고권위를 인

정받는다. 프랑스 남부지방 칸에서 열린다. 칸이 개

최지로 선정된 것은 맑은 하늘과 따사로운 햇볕, 쪽

빛 바다 등 주변 환경이 매력적인 휴양도시라는 점

이 고려됐다.

한국영화 ‘황금종려상’ … “국제 위상 높아질 것”

방탄소년단(BTS)의 인터뷰 영상이 유엔(UN) 

홈페이지 메인 화면을 장식했다.

지난 29일 유엔 홈페이지에 게재된 BTS의 영

상은 그들이 유엔아동기금(UNICEF·유니세프) 

청년 어젠다‘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’(Gener-

ationunlimited) 행사에서의 활동상을 담은 것이

다. 1분 분량의 영상에서 지민은“저희로 인해서 

누군가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마

음에 저희도 실천하게 되는 것 같다.”고 말했다. 

영상은 유튜브에도 함께 올라갔다.

BTS는 지난해 9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

‘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’행사에서 연설했다. 리

더 RM은 당시 연설에서“여러분의 목소리를 내

달라”는 내용의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.

한편 그룹 방탄소년단(BTS)의 트위터 계정 팔

로워가 2천만 명을 돌파했다. 

지난 24일 미국 마켓워치는“트위터측이 이같

이 확인했다.”면서“K팝의 트위터 점령이 계속

되고 있다.”고 전했다.

실제 이날 현재 BTS의 트위터 계정(twitter.

com/bts_twt)에 등록된 팔로워 수는 2천1만5

천 명을 넘어섰다. BTS의 또 다른 트위터 계정

(@bts_bighit)은 팔로워 수가 1천500만 명을 웃

돌고 있다.

방탄소년단, 
유엔 홈페이지 장식

미국 빌보드가 한국의 9인조 보이그룹 스트레이 

키즈(Stray Kids·사진)를 집중 조명했다.

빌보드는 지난 28일‘Stray Kids Are Growing Up & 

Finding Their Way Through Touring &‘Clé’Album 

Series(스트레이 키즈는 성장 중이며 투어와‘클레’ 

앨범 시리즈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중)’이라는 제목

으로 스트레이 키즈를 소개하고 멤버들과의 인터뷰

도 게재했다.  

빌보드는 스트레이 키즈에 대해“그룹 내 프로듀싱

팀인 쓰리라차(3RACHA)의 방찬, 한, 창빈은 자신들

의 음악을 직접 작업해 메시지와 역동적인 에너지를 

전한다.”며 최근 미국 쇼케이스 투어에 대해“스트레

이 키즈가 얼마나 빠른 성장을 이뤘는지 여실히 보여

준다.”고 호평했다.

또“새 앨범마다 차근차근 성장세를 보였고 2019년

에는 성숙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.”고 전하면서 지난 

3월 발매 후 빌보드 월드 앨범 차트 3위를 차지한 앨

범‘클레 원 : 미로(Clé 1: MIROH)’에 대해 “어른이

자 아티스트로 성장하면서 승리를 이끌어내겠다는 

스트레이 키즈의 의지를 담았다.”고 덧붙였다.

스트레이 키즈는 지난달 14일과 15일 뉴어크‘뉴저

지 퍼포밍 아츠 센터’부터 17일 LA‘패서디나 시빅 

오디토리엄’, 19일 휴스턴‘리벤션 뮤직 센터’까지 

총 4회에 걸쳐 단독 공연을 열고 전회 매진시키며 자

신들의 파워를 증명했다.

미 빌보드, 스트레이 키즈 집중 조명


